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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성재

2016년 3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28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공익변리사센터, 영세기업 기술보호 나선다!

-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법률구조사업 강화 -

# A씨는 몇 번의 사업실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

길 수 있는 ‘일회용 숯불구이기 세트’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획

득하여 재기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으로 인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였다.

다행히 A씨는 공익변리사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

스를 받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

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침해나 기술탈취가 있어

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

의 변리사가 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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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1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 900여건의 출원 명세

서 등 서류작성,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

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전년보다

두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

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분야

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

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